
대형 제약기업 2003년 투자 기대!
한국투자신탁증권 , 비중확대 의견 … R&D능력이 주가상승 변수로

정부의 강력한 약제비 절감정책으로 2003년 고가약 처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구개발(R&D)

능력이 앞선 대형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투자하라는 의견이 제기됐다.

한국투자신탁증권은 2003년 1월14일 제약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<비중확대>로 제시하고 제약회사들의

R&D 능력이 주가상승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.

대체조제 활성화가 기대되면서 약제비 절감을 위해 대형 제약회사들이 제네릭 부문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

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며 R&D 능력이 우수한 기업들이 약가산정은 물론, 가격경쟁, 약가인하 압력 등에서 유

리한 입장이라는 분석이다.

보건복지부가 2002년 12월31일 생물학적 동등성(생동성) 인정품목의 보험 약가를 상향하면서 대체조제 활성

화의 계기가 마련됐고 제약회사들이 제네릭 시장 진출을 위해 생동성 시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

문이다.

생동성 시험이란 약학적으로 동등한 두 제제가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생체 내 시

험으로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은 생동성 시험을 통해 인정된 품

목으로 제한된다.

이에 따라 2003년 제약업종은 제네릭 부문에서 성장 모멘텀을 찾고 있으며 동아제약, 대웅제약, 종근당, 한

미약품 등 제네릭 부문비중을 높이고 있는 대형 제약회사 중심으로 투자가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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